
세미나 초록

발표주제 약학자가 바라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발표내용

2010년대 후반부터 인공지능 기술은 신약개발 분야에 급속히 접목되기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지나오면서 신약개발 분야의 핵심 기술

로서 인정받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 기술과 

함께 기존의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 필요한 10~15년의 기간과 약 3조 

원가량의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목받아 오면서, 글로

벌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전세계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을 목표로 하는 신생 회사가 약 400여 개에 이르고 있습

니다.

초기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회사들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기존의 실험이나 임상데이터들에 적용하여, 신속한 신약후보물질 도출을 

목표로 하거나 기존 약물의 새로운 적응증을 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기술개발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초기단계 실험적 검증

을 간과한 채 진행되어, 실제 유효한 결과로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

았습니다. 이는 초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이 계산화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사이언스 등 바이오나 약학과는 거리가 있는 분야의 전문

가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생물이나 화학 관련 지식이나 실험데

이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술개발이 시도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에는 기존 

회사뿐 아니라 신규창업한 회사에서도 실험적 증명과 약학적 안목의 중요

성을 인식하여 자체 실험실을 초기부터 같이 운영하거나 전문가 영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자체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하기 위

한 좋은 품질의 자체 데이터 생산을 목표로 독창적인 실험데이터 확보에

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 단계는 매우 긴 여정이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협업은 필수사

항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이 신약개발에 적용이 된다고 하여, 신약

개발을 위한 바이오나 약학 분야 전문가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 식

견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한 신약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와 개발과정 속에서 약학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